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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약-병원 리베이트 거래 사실로… 

울산지검 특수부는 3월21일 의약품을 납품받는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(배임수재)로 경남지역 모 

병원장 문모(68)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.

검찰에 따르면, 문씨는 2002년 4월 부산의 의약품 납품기업 대표 최모씨로부터 “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할 수 

있도록 해주면 공급가액의 5-15%에 해당하는 돈을 주겠다”는 청탁에 따라 의약품을 납품받고 2007년 2월까지 

모두 19차례에 걸쳐 6400여만원을 챙기는 등 같은 방법으로 부산과 김해지역 의약품 납품기업 6곳으로부터 모

두 10억4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.

검찰은 “문씨가 의약품 납품대가가 아니라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의 보상차원에서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

장하고 있으나 받은 돈을 의료기기 확충 등에 사용하지 않고 상당액을 개인생활비 등에 사용해온 점 등으로 

미루어 개인이익을 위해 범행한 것”이라고 밝혔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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